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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에 파견와서 2024년 2월말에 돌아가는 1년 교환학생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학기가 지난 이후 두 번째 학기의 경우 대부분 생활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수강신청도 1학기 때는 유학생 대상 수업을 많이 들었지만 2학기에 들어서고 나서는 현지 

일본인 학생들이 듣는 수업 위주로 들었습니다. 특히 일어일문전공이신 분들은 일본 문학 

수업 혹은 오차노미즈 대학 グローバル文化코스 학생들이 듣는 수업들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다문화, 일본어 교육에 관련한 내용이라 본교 학점 인정 받기 좋습니다. 
 
 일본의 경우 학기가 10월시작,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잠깐의 신년방학, 그리고 1월 말에 

학기가 끝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1월말 학기가 끝나고 레포트 등 과제를 2월 초중반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 대학들은 3월에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2월말 전에 대부분 

한국으로 귀국하는 편입니다. 일본의 다른 대학들의 경우 학기가 끝나자마자 기숙사를 

비우라고 하는 것도 봤는데 오차노마즈의 오토와칸의 경우 기본적으로 3월 말까지 계약을 

하니 한국 대학 휴학 혹은 졸업 예정이라 3월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면 3월 한달까지 

일본에서의 생활을 즐기시다 오셔도 됩니다. 
 
 오차노미즈 대학에서 1년 교환학생을 한 것을 정말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학교 선택도 

(위치적으로 이케부쿠로 근처, 교환유학생이 사용하는 기숙사가 신축) 너무 좋았고 1년 

파견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2학기 들어서고서는 일상이 익숙해져서 약간 

늘어지고 더 이상 초반의 설렘은 없었지만 그만큼 앞으로 일본에서 취직 혹은 장기간 거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교환예정이신 분들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꼭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어 사용, 일본의 직장 문화 등 다양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